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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음악과 교생 선생님과 영화과 교생 선생님의 수업 시연을 참관하였다.

먼저 음악과 수업에서는 선생님의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. 학생들과의 거리
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친밀하게 소통하며 수업을 이끌어가셨고, 그 덕분에 학생
들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참여하는 모습이었다.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
서 수업이 진행되었다.

이후 영화과 수업 시연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수업 운영을 볼 수 있었다. 교생 선생님은 학
생들의 이름을 바로바로 불러주며 참여를 유도했고,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할 수 
있도록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며 이끌어주셨다. 수업 내용 역시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었
고, 설명도 친절하고 구체적이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흐름이었다.

두 수업을 비교해보면서 같은 ‘수업’이라도 교사의 성향과 방식에 따라 분위기와 학생들의 
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. 특히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, 질문 방
식, 설명의 친절함이 수업의 참여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.


